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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강찬욱의진심골프

최경주도파3홀서드라이버잡아…고정관념깨야 굿샷

강찬욱

시대의시선대표

1칩샷을하고있는타이거우즈.그는그린근처에

서는 우드를 이용해 퍼팅 같은 칩샷을 하기도 한

다. 2최경주의드라이버샷모습. 그는긴파3에서

맞바람이불때는드라이버로티샷을하기도한다.

3 2021년KLPGA퍼팅 1위박현경은장갑을벗

지않고퍼팅을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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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은말그대로 고정된관념이다. 반드

시이래야돼다. 우리가만날수있는상황은수도

없이많음에도불구하고그상황들에대한대처를

단하나의관념으로일반화시킨것이다.신념이능

동적이고적극적인행동을뒤따르게하는개념이라

면고정관념은수비적이고소극적인개념이다. 골

프에서도이러한고정관념이존재한다.

골프는룰이엄격하고복잡하지만그룰안에서

14개의클럽을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다. 반드시

이래야돼는없다. 타이거우즈도김시우(27 CJ)

도그린밖에서우드를사용해퍼팅같은치핑을했

다. 구력이 아주 오랜 골퍼 중엔 벙커에서 퍼터를

쓰기도한다.아무리턱이낮은벙커일지라도핀에

붙이는 신기방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

런플레이를 굉장히크리에이티브하다고말한다.

남의플레이에대해선창의적이라고칭찬하면서정

작자신은 이래야만돼에사로잡혀있지는않은지

생각해볼필요가있다.어떤경우가있을까.

티샷은반드시드라이버로?

티샷은멀리보내는게중요하다.그래서가

장멀리보낼수있는드라이버를쓴다. 멀리보내

야 한다는 것은 정확히를 전제로 한다. 한번은

300m를보내고다음한번은OB가난다면골프산

수를적용하면 150m 보낸것이다. 비거리란어쩌

다잘맞은거리가아니다. 평균적으로보낼수있

는거리다.만일우드나유틸리티클럽이더정확하

다면,특히페어웨이나랜딩에어리어가좁은홀이

라면굳이드라이버를잡을필요가없다.가끔주말

골퍼끼리이런얘기를한다. 저앞물까지250m인

데드라이버쳐서저기빠지면무벌타야.왜? 장타

니까.크크

골프는힘으로만하는것이아니다.머리로하는

것이다.그래서하나의클럽이아닌 14개의클럽이

있는것이다. 10m더보내려다가한타, 두타를잃

게된다.

물론 티샷때반드시드라이버를잡을필요가없

다는얘기는주말골퍼들이수없이들었을것이다.

그건거리가많이나는선수들얘기지라고생각해

서시도를안했을수도있다.한번실천해보자. 때

론잘맞은 3번우드나드라이빙아이언이드라이

버보다더멀리나갈때도있다.이것은보너스다.

반대로긴파3에서특히남자들, 드라이버잡으

면안될것같은마음.이역시고정관념이다.나는

갤러리로가서최경주선수가맞바람파3에서드라

이버로티샷을하는것을목격했다.

파5세컨드샷은무조건멀리?

보통주말골퍼들은파5세컨드샷위치로갈

때당연한듯아무생각없이우드나유틸리티클럽

을가져간다.가서보니까러프의깊이도있고라이

도안좋다.그렇다면클럽을바꿔야한다.좀덜보

내더라도.실제로서드샷이50m남는것보다본인

웨지샷풀스윙거리인 80m남는게더편하지않

는가.

잊지말자.벤호건은 골프에서가장중요한건

다음 샷을 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볼을 갖다놓는

것이라고했다.무조건멀리보내려다가미스샷이

나오는것보다가장자신있는샷거리를편하게남

기는게지혜로운선택이다.

벙커샷은샌드웨지로?

샌드웨지는이름에서알수있듯이벙커샷

을위한웨지다.벙커샷이유독약했던전설의골

퍼진사라센이비행기의착륙모습에서힌트를얻

어바운스가모래를치고상승하는구조로만든것

이다. 그래서인지 그린 주변의 벙커 샷은 반드시

56도웨지나이보다로프트가큰로브웨지로해야

한다고생각한다.

그런데그렇지가않다. 48도웨지나피칭웨지, 9

번아이언으로도그린주변에서멋진벙커샷을할

수있다.특히벙커에서핀까지거리가멀어서런이

많이필요할때는 56도웨지로힘주어멀리보내는

것보다 52도나48도로부드럽게하는것이좋다.

에그프라이는예외지만벙커샷은클럽페이스를

무조건오픈해야한다는것도고정관념이다. 특히

한국의많은골프장은모래가굵고무겁다.벙커가

습하고딱딱할때도있다.이럴땐클럽을오픈하지

않고일반적인어프로치샷하듯하는것이좋다.

특히그린주변벙커샷에거의입스가온골퍼라

면클럽페이스를닫고어프로치를해보자. 일단탈

출은무조건된다.

어프로치는무조건웨지로?

보통웨지중에로프트가가장큰웨지로어

프로치샷을한다.정말많은교습가와프로선수들

이피칭웨지나8,9번아이언으로러닝어프로치를

하라는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의 웨지만으로

어프로치샷을한다.

가끔처음라운드를하는동반자가어프로치상

황에서 8번이나 9번을달라고하면 속으로 이사

람 고수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

다.

그린주변에서칩샷이나피치샷이잘안돼서웨

지만 잡으면 긴장하는 골퍼들은 치퍼를 사용해보

자. 요즘은칩웨지라고도말하는치퍼는불법클럽

이아니다.명백히아이언계열로분류되는클럽이

다. 어느 날 꽤나 오래된 동반자의 어프로치 샷이

눈에띄게좋아졌기에그의골프백을봤다.백안에

는치퍼가꽂혀있었다.

퍼팅그립은하나가아니다

퍼팅 그립도 반드시 이래야 하는 것은 없

다. 만일 숏 퍼트가 안 된다면 스탠더드 그립에서

역그립, 크로스핸드그립으로바꿔보자.어느날

박인비선수의퍼팅을보면서 어떻게저렇게퍼팅

을잘하지? 라고생각했는데결론은그립이었다.

무조건따라하자싶어서그날로크로스핸드그립으

로 바꿨다. 그립을 바꾸고 나서 숏 퍼트가 확실히

좋아졌다.집게그립으로퍼팅그립을바꾸고우승

한선수들도있지않은가.

숏퍼트가안되는골퍼들은그립을굵은것으로

바꾸면확좋아질수도있다.굵으면손에전해지는

감각이너무둔하지않나생각할수있는데,그렇게

둔해서숏퍼트의미스를줄일수있다. 안되면뭐

든크게바꿔야하지않을까? 그것이클럽이든그

립이든….

장갑은껴야하고,퍼팅땐벗어야한다?

남자는장갑을왼손에만 끼고여성은양손

에끼는것이주말골퍼에겐고정관념으로박혀있

다. 장갑을 안 끼고 대단한 업적을 거둔 선수들도

있다. 프레드커플스(미국)가그랬고,이름은장갑

과비슷한Glover인데장갑을끼지않는선수로자

주언급되는루카스글로버(미국)가그렇다. 장갑

을안낀다면살필요도없고꼈다벗었다하지않

아도되니정말간편할것같다.

반대로퍼팅할때장갑을반드시벗어야하는것

도아니다. 주말골퍼는 대부분그린에올라오면서

장갑을벗는데,장갑을끼고퍼팅을해서더잘된

다면굳이벗어야할이유는없다.퍼팅랭킹 최상

위권인 박현경(22 한국토지신탁) 선수가 그렇지

않은가. 장갑을낀상태로퍼팅을하는박현경은지

난해 KLPGA 퍼트수 1위(라운드당 평균 29.45

개)에올랐다. 유러피언 투어 통산 승수 1위인고

(故) 세베바예스테로스(스페인)는숏 게임 마스

터라고불렸다. 그는항상예측불허의숏게임을했

다.띄울것같았는데굴렸고,그린주변에서퍼팅

을할것같았는데웨지로칩인을했다. 반드시이

래야돼라는고정관념보다는 지금은이렇게해야

지라는유연함이창의적인플레이로이어졌다.

물론잘되면그대로하면된다. 하지만골프는잘

되는것이오래가지않는다.안되는데뭐든바꿔야

하지않겠나. 샷은바꿔야바뀐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강찬욱 제일기획에서카피라이터로근무했고,

현재는 CF 프로덕션 시대의시선 대표로일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골프의 기쁨 저자, 최근 나쁜

골프라는신간을펴냈다.유튜브채널 나쁜골프

를운영하고있다.

<맞바람상황>

스코어줄이는창의적골프

거리보다방향, 허세보다실속중요

환경따라클럽유연하게선택해야

우즈김시우,그린밖서우드로칩샷

벙커샷,샌드웨지아닌퍼터도가능

퍼팅때장갑반드시벗지않아도돼


